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댶부산진구의 진산댷인 백양산(해발 642m)이 3월 3일부터 공식적인 국립공원으로 승격했다. 사진은 부산진구를 감싸고 있는 백양산 주능선의 모습. ⓒ정유찬

댶 댷

진정한 국내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 의욕 뽐내다

지난해 10월 31일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

다. 이후 법령 개정과 고시 등의 기간을 거쳐 2026

년 3월 3일부터 금정산국립공원이 비로소 국내 24

번째 국립공원으로서 효력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부산진구민의 산이면서 자랑이기도 한

백양산이 당당히 국립공원 권역에 속하게 됐다. 동

네 뒷산인 줄만 알았던 백양산 국립공원 지정은 뿌

듯한 자부심을 가져다준다.

국립공원 효력 개시를 기념해 부산진구신문 편집

진이 지난 6일 오전 백양산 종주산행에 나섰다. 백

양산 능선을 걸으며 그 자부심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껴보고 구민 독자들에게도 전하기 위해서다.

부산진구 어디서든 빤히 보이는 백양산이지만,

실제 종주산행을 한다면 거리로 보나 고도차로 보

나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니다. 산행코스는 초읍동

어린이대공원 정문∼성지곡수원지∼만남의숲∼매봉

이∼불웅령∼중봉∼백양산 정상∼애진봉∼유두봉∼

삼각봉∼갓봉∼개화초등학교(개금3동)로 이어진다.

거리는 약 11㎞, 산행시간은 휴식 포함 5시간가량

이다.

따듯한 햇살과 한결 포근해진 바람이 귓불을 건

드리는 봄철의 산행은 발걸음마저 한결 가볍게 한

다. 연둣빛 수줍은 새싹과 잎들이 살포시 눈을 비

비며 고개를 내민다. 산을 그림에 비유하자면, 봄

산은 수채화요, 가을 산은 유화다. 아지랑이 하늘하

늘한 봄의 산길을 걸으며 만남의숲에서 불웅령으로

가파른 길을 오르면 마치 하늘로 오르는 듯한 기분

이다.

이번 산행의 최대 난코스인 만남의숲∼불웅령 구

간을 주파하는 데는 보통걸음으로도 40분가량 소요

된다. 이 코스만 지나면 주능선을 걷는 내도록 부

산진구 일대는 물론 사직아시아드주경기장 일대와

동래 연제구, 해운대, 황령산, 북항, 영도, 낙동강

하구와 강서구, 사상구, 북구, 김해시, 부산신항까

지 부산의 거의 모든 도심이 일망무제( 퀊턖 )로

펼쳐진다.

금정산국립공원을 일컬어 댶대한민국 최초의 도심

형 국립공원댷이라고 부른다지만, 전체 면적

(66.859㎢) 가운데 약 20%를 차지하는 백양산 지구

야말로 댶진정한댷 도심형 국립공원이라 할 만하다.

고당봉(801m)을 중심으로 하는 금정산 지구는 양

산시와의 경계를 이루면서 실제로는 도심을 관통한

다는 느낌이 덜하다. 그러나 백양산 지구의 경우는

아예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지형

을 갖추고 있어서다.

출발지점에서 불웅령 중봉을 거쳐 해발 642m 백

양산 정상까지 가는 데는 약 2시간 30분이 걸린다.

이어서 부산진구민의 백양산 사랑을 그 명칭에 품

고 있는 애진봉을 거쳐 유두봉과 삼각봉까지 능선

을 따른다. 애진봉 일대는 금정산국립공원 구역에

서 유일한 철쭉 명소로 꼽힌다. 4월 하순 철쭉이

피어나면 화려한 산상 댶꽃대궐댷을 형성한다.

하산 때는 길찾기 주의 구간이 있다. 삼각봉까지

가서 왼쪽으로 꺾어 갓봉 방향으로 주의해서 내려

서야 한다. 자칫하면 우측 사상구 방향으로 길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갓봉까지 도달했다면 그 아래 사거리에서 댶꽃동

산댷 방향 표지판을 보고 직진한다. 왼쪽 선암사, 오

른쪽 개림초등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조심하자. 개

화초등학교 위쪽에서는 낙동정맥 종주 산꾼들이 매

달아 놓은 리본을 보면서 남새밭을 지나 수도사 쪽

으로 진입해 산행을 마무리 한다.

어린이대공원∼개화초까지 11㎞코스

부울령 댶된비알댷 오르면일망무제조망

4월말철쭉피면애진봉일대장관

팯 애진봉에 철쭉이 만개한 장면
팱 해발 642m 백양산 정상
팲 유두봉에서 삼각봉 가는 길에서
팳 산행 들머리 성지곡 수원지
팴 백양산 주능선에서 만난 누운 소나무(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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